
탄소세 부과 GNP 3.2% 감소
기후변화협약 발효 … 2 0 0 0년경 온실가스 배출 9 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9 5년부터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오는 2 0 2 0년경 우

리나라의 국민총생산( G N P )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보다 0.1~3.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

다.

2 0 2 0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탄소세 부과정도에 따라 1 1 %에서 최고 48% 감소한 9 8 0 0만

~ 1억6 8 0 0만탄소톤 (TC) 정도가 되며 에너지 소비는 6 ~ 2 8 %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지난 9 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0 0 0만 T C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에너지효율 향상, 저에너지 산업구조로의 개편, 산림자원 보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 지구

환경보호 노력을 강화한다 해도 2 0 0 0년에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 0년 수준으로 떨어뜨리

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후변화협약의 대응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협상

력을 높이고 에너지 수급체계와 전략을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온실가스 저감형

에너지 수급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경제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시책을

강화하고 기업 에너지 진단사업을 활성화하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3월2 1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통계와 국가정책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선진국은

9 4년9월까지, 개도국은 9 7년초까지 제출, 선진국과 동구국가에 특별의무사항으로 2 0 0 0년경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지난 9 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국가정책을 채택,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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